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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스러운 점과 
아쉬운 점

b박사가 체스에 미치게 된 과정을 회상을통해 잘 보여줬다.
b박사가 갑자기 체스를 두던중 인사하고 자리를 뜨는 결말이 아쉬웠다

한줄평 나치스와 게슈타포로 인해 체스미치광이가 된 b박사의 이야기

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

그들은 우리에게 아무짓도 하지않았습니다. (중략) 즉, 외부세계로부터 애매모호하게 폐쇄
된 각 방에 가둠으로써 외부의 압력대신 내부로부터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45p

감상

어리고 문맹이지만 엄청난 체스 실력을 지닌 미르코 첸토비치는 체스경기 제안을 받게되
고 이백오십달러를 받기로 하고 체스경기를 하게된다. 마지막 경기에서 b박사와 체스를 두
고, b박사는 체스경기 전 회상을 하며 이야기를 한다. 히틀러 시대의 암울환 상황들, 게슈
타포가 b박사를 감금한 일, 정신병적인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체스에 몰입할 수 
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. 교묘하게 어떠한 육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이나 고문이 
아닌, 더 섬세하고 고통스러운 ’고립‘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게슈타포
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다. 외부의 어떠한 접촉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육체 뿐인 곳에서 
라면 전문가를 넘어서 미치광이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. b박사가 체스에 미칠 수밖
에 없었던 이유에서는 연민을 느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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